
인 사 말

광복 년 남북 분단 년 의미가 각별한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70 , 70 , 

맞이하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회를 봉행하고 있

습니다 그 일환으로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세계 고승대덕과 한국. 

전쟁 참전국 대사 그리고 국내외 귀빈을 모시고 한국전쟁 희생자, 

를 위한 수륙무차대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.

수륙재는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

인 무형문화 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주 무주의 . , 

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불교의식으로 고려시대부터 천 년 동안

이나 전승되어온 장엄하고 성대한 의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. 

전승되고 있는 삼화사와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오늘 이 자리 조계사

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

오늘 이 자리의 대중 모두는 물에 살거나 뭍에 살거나 사람이나 . 

미물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구별하지 , , 

않고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로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. 

특히 오늘 수륙무차대재는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 차별을 두지 , 

않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뜻 깊은 

자리이기에 전례를 보더라도 더할 나위없는 지극한 발원입니다, .

분단된 한반도의 갈등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있

습니다 오늘 조계사에 펼친 수륙도량은 남과 북을 비롯하여 한국. 

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영령들을 영원히 고통 없는 열반으로 



인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 네팔의 지진 참사로 인한 희생자. 

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 함께 위로되, 

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내외빈과 불자님들의 기원도 . 

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.

    

참석하신 모든 대중들이 원융무애하게 두루 통하여 한반도는 물론 , 

세계평화를 이루는 자리가 되도록 고결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

니다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봉행한 수륙무차대재를 통해 어리석음. 

에 빠진 중생들을 무명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쳐 살립시다 이 땅에 . 

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세계 일화의 꽃을 피웁시다 부처님의 . 

지혜와 자비가 시방 법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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